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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북도 주택가격은 대전의 주택가격이 가장 

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...
 - 전라북도 인접 지역 주택가격 모니터링 / 선행지표 관리 
 - 가계부채 완화 방안 마련
 - 주택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

○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

수요억제 정책과 공급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불확실

성이 지속되고 있다. 전북연구원(원장 권혁남)은 『타 시도 주택

가격이 전라북도 주택가격에 미치는 전이효과와 대책』이라는 이

슈브리핑을 통해 타 시도의 주택가격이 전라북도 주택가격 미치는 

전이효과를 살펴보고, 전북의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. 

○ 주택가격은 지역경제와 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,  

주택가격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지역간 전이효과를 확인할 

필요가 있다. 전북연구원은 지역간 전이효과가 큰 지역은 비정상

적 충격이 발생할 때 이를 차단하고 전이효과가 낮은 지역에 대해

서는 차별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.

○ 하의현 박사(연구책임)는 타 지역이 전라북도의 주택가격에 미치



는 전이효과를 계량분석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, 대전이 가

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어서 광주, 서울, 세종 

순으로 전라북도 주택가격에 양(+)의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은 

3~5개월까지 증가한다고 분석하였으며, 이에 대한 세 가지 대응전

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. 

○ 첫째, 주택가격은 개인자산뿐 아니라 전라북도 경제에도 큰 영향

을 미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, 특히, 지역간 주택가

격의 전이효과로 전라북도 인접 지역의 주택가격을 집중적으로 모

니터링해야 한다. 이를 위해 전라북도 주택가격과 더불어 인접 지

역의 주택가격을 경기지표로 관리해야 한다.

○ 둘째, 최근 주택가격의 급등과 투기수요의 증가로 가계부채의 급

격한 증가는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가계부채에 대

한 집중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소득 수준과 연계된 가계부채 관리 

대책이 필요하다. 특히, 소득범위를 초과한 가계부채의 관리와 금

융기관의 무분별한 대출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.

○ 셋째, 금리인상, 각종 규제, 공급확대 등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불

확실성을 축소시키기 위한 주택가격 연착륙 대책이 필요하며, 투

기수요의 억제와 주택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집중 단

속하여 주택가격을 안정화시켜야 한다.


